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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지난 2003년 단체교섭을 통해 해고자복직 7명에 노사간 합의했으며, 노사합의 후속조치로 노사는 1월1일자로 7명의 해고자복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7명의 해고자복직은 15명의 해고자중 50%에 가까운 복직으로 과거집행부의 복직인원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큰 성과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자의 신분에서 우리조합원의 품으로 돌아온 복직동지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조합원여러분께서도 복직된 동지들에게 따듯한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 성홍렬(전 대구지본 수성지부장)
- 김태혁(전 서울지본 관악지부장)
- 조현영(전 서울지본 은평지부장) 
- 이남구(전 서울지본 동작지부장) 
- 이기국(전 서울지본 조직국장) 
- 김세옥(전 서울지본 여성국장)
- 김연회(전 중앙본부 정책실장)

노동조합은 31일(오늘) 10:00시 지재식위원장이 전국순회간담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종무식을 갖고 8대집행부 출범이후 성과는 더욱 강화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8대집행부 2년차인 2004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자고 다짐했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중앙상집간부들에게 “현재 조합에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상집간부들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직도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장기투쟁 사업장을 생각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당당하게 활동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상집간부들은 2003년을 마감하며 1년간의 중앙상집으로서의 소감과 덕담을 서로에게 전하며 종무식을 마쳤다. [image: image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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